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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key characteristic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would affect the intention of use for 

personalized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research model was generated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with resistance variable, and verified statistically by undertaking a survey about the perception of personal 

users. 

A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could fi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affecting adoption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We found that the expectation of ubiquity as a representative function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meaningfully affected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resistance, and that the relativeness with 

existing services also meaningfully affected the perceived ease of use, but not the resistanc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use experience in the path leading from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resistance to the intention 

of use were identified. This study will provide diverse implications for the companies providing personalized cloud 

compu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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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로 각 가정과 

직장, 기타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업무처리, 웹서

핑,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한발 더 나아

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 모바일 단말기의 

대중화와 모바일 인터넷망의 보급은 어디서든 자

유롭게 컴퓨터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

터스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컴퓨터의 사용

이 점점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개인사용자들에게도 문서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자료를 여러 컴퓨터에서 이동하며 공유 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드라이

브(HDD), USB 메모리, SD카드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과 인터넷 상에서 전자메일로 전송하

거나 가상공간에 데이터의 업로드를 통해 인터넷

이 연결되는 어느 곳에서든 다시 다운로드하여 이

용하는 웹하드 시스템 등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클라우드컴퓨팅 역시 후자의 방법과 유사하나, 손

쉽게 온라인상에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일반

적 데이터 외에도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함

께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종류의 모바일 단

말기에서도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응용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

고 있다. 

특히, 개인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제

공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주된 

사업분야로 진출하기보다는 자사가 제공하고 있던 

인터넷포털/통신서비스/통신단말기 등 다양한 사

업들과 관련한 보조서비스로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서비스 제공은 스마트폰 및 

각종 모바일 단말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서비스들과 관련한 보완재

로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개인사용자 외에도 조직 내에서의 정보

공유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기업시장에서도 클라우

드서비스가 가진 특성들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어

서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으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도 신속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사용자

들에게 제공되는 클라우드서비스는 대부분 인터넷 

포털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며, 회원가입 등의 간단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수용은 다소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및 통

신서비스 등의 기존 사업분야의 고객들이 자사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

게 되는 동기를 파악해보고 기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항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초기적 경험을 하였지만 일상적인 수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성의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비스의 수용과정

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음 연구에서는 서비스 자체

의 시스템 특성들과 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와 관

련된 외부변수들을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혁신적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사용자들

이 이용의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여, 정보기술 수용의 대표적인 모델인 기술수용모

형(TAM)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클라우드서비

스는 컴퓨터의 사용이 일상의 큰 부분이 된 지금에 

있어 대부분의 개인사용자에게 높은 유용성을 제

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가상화 기술은 사용자에 따라 그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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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항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항을 

고려한 TAM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 연구는 다양한 IT서비스에 파급력이 높은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수용에서 진출기업의 주력 

사업영역과의 영향력을 외부변수로 반영한 수용모

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서비스의 초기경

험의 유무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인터넷 포털,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기존 

서비스의 고객들이 자사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유도하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과 많은 마케팅노력을 

쏟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클라우드서비스와 관련 

타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으며, 저항과 초기이용경험 역시 수

용에 있어 중요한 관리요소로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수용 모델(TAM)과 소비자 저항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일반화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정보기

술 등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소비자들의 컴퓨터 수용 요인들을 설명하는 Davis 

[37]의 연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TAM의 핵심적 

내용은 사용자의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

며,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사용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의 태도에 대한 신

념변수로는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기술 이용이 성

과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정도”인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기술을 많은 신체적․정신적 노력 없이도 이

용할 수 있는 정도”인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

ved ease of use) 변수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TAM을 검증하는 연구([34, 51] 

등)가 시도되었으며, 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

에도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들(e.g., 시스템 품질, 접근성, 사회적 압력, 타인 

이용도, 이용경험, 개인 혁신성 등)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다[35, 43]. 

성공적인 신제품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품 기능 

․효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도 중요

하겠으나, 신제품의 수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

는 것 또한 그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부감의 원인에는 새로운 상

품에 대한 두려움(fear), 불확실성(uncertainty), 의

심(doubt) 등이 있으며[48], 이러한 부분을 “현 상

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압력에 대해서 현 상태를 유

지하려는 행동”인 저항이라 정의하고, 기술적인 변

화로 인한 혁신에 대한 저항을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는 혁신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으로 정의하고 있다[49, 58].

Sheth[52]는 자신의 연구에서 혁신저항(innova-

tion resistance)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고, 혁

신저항이 기존의 습관과 지각된 위험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Ram[49]의 연구에서는 혁신저항을 

수용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수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변수로 파악하고 상황적, 문화적, 사

회적 요인에 근거한 혁신저항 모형을 도출하였다. 

신제품의 개념,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변화 정도가 클수록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는 보다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19]. 

박윤서, 이승인[7]의 연구에서는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 정상적인 반응이라 여기고, TAM

에 소비자 저항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신상품에 대

한 수용과 저항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

과 TAM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용이

성 외에도 저항이 이용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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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수용과정을 저항변수를 도입한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주된 외부요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2 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컴퓨터 학자인 존 

맥카시(John McCarthy) 교수가 “컴퓨터 환경은 

공공시설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

다. 클라우드(Cloud)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여러 

부분을 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

록 하는 복잡한 인프라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컴

퓨터의 가상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가장 

먼저 실무에 적용된 분야는 각 지점의 거래정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금융업 분야이다. 이

로 인해, 1993년부터는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거대

한 규모의 ATM을 지칭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후, 

1995년에 General Magic이라는 회사가 AT&T와 

다른 여러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고 현재의 클라우

드컴퓨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시

작하였다. 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웹기반 환경이 

미약하여 별다른 시장 반응을 얻을 수 없었다. 클

라우드서비스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고비용의 

소프트웨어들을 소액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

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분야가 등장한 

2005년부터이다. 그리고 2006년 구글(Google)의 

CEO회의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도입이 안

건으로 제시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현재는 미국의 IT분야 리서치 전문

업체인 GARTNER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10대 전

략기술 분야에 선정될 정도로 세계 IT업계에서 관

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되었다[14, 

20, 29]. 인터넷의 대중화가 성숙기에 이르면서 온

라인상에서 컴퓨팅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통합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

상화 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은 기존의 IT환경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31].

보안성이 중시되는 은행의 전산망 등은 집중적 

관리가 용이하여 일찍이 클라우드서비스가 도입되

었으며, 여타 기업에서도 정보의 공유, 보안유지, 

공동작업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클라우드기술을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

우드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체 등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4, 21, 28]. 대표적 연구로 

고현봉 등[1]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의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활성화가 기업의 업무를 

언제․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탄력적인 근

무환경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걸

림돌이 되고 있는 보안문제들을 적절히 잘 관리하

는 방안의 제시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확산의 열

쇠가 될 것이라 제시하였다. 양단희[14]의 연구에

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업무에 접목시킨 스

마트워크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기술 트렌드의 공

통분모인 ‘소비자화’와 ‘범용화’를 적극적으로 반영

한 서비스 형태를 이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측면의 클라우드서비스가 여러 사람간의 공

동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한다면, 개인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비스는 장소의 구애됨 

없는 접속,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공유, 손

쉬운 온라인상의 동기화 과정 등이 그 주요한 장

점이 되고 있다. PC 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손쉬

운 단말기 간 데이터 이동과 공유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다양한 기업에서 이러한 요구에 적합

한 클라우드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포털서비스 업체인 구글․다음․네이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한글과 

컴퓨터, 통신 서비스 업체인 KT․SK텔레콤․LG 

U+,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팬택 등이 자사에서 

구축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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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든 개인

의 데이터에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

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

말기 자체의 저장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에 대한 요구를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

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개

인사용자들의 클라우드서비스의 수용은 매우 느리

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연구사례로 하여 

해당 시장의 주된 환경요인과 그 수용과정의 특성

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기술수용모델(TAM)과 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를 TAM에 적용한 연구는 소비

자의 유형에 따라 B2B(Business to Business)와 

B2C(business to consumer)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며, 먼저 B2B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

펴보면 이영욱 등[23]이 TAM을 이용하여 기업의 

B2B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광규

[12]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초점을 두고 TAM을 적용하여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안정성, 사회적 영향력이 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철우, 정해주[9]는 B2C 클라우드서비스를 TAM

에 적용함에 있어 태도와 사용행위 그리고 소비자

의 개인적 특성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사

용용이성과 수용의도에, 지각된 비용은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의 시스템

특성 중 보안성은 수용의도에, 혁신성은 사용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들의 활용특성

인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 및 사용행위에,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각각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두환, 장석권[5]에서

는 B2C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채택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탐색적 연구를 실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AM의 변수 외에 외부

변수로서 지각된 안정성, 사회적 영향력, 개인의 

혁신성을 추가로 고려하였으며,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대부분의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경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비경험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안정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후자인 개인사용자 중심의 B2C 클라우

드서비스를 주 대상으로 하여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클라우드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시장에서는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관계되어 비

교적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나, 개인사용자 시장에

서는 많은 기업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편

의성에 비하여 보급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서비스가 개인사용자에게 낯선 개념

이어서 그 유용성과 용이성이 낮게 지각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많은 양의 개인의 데이터를 특

정 기업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한다는 부분은 보

안성에 민감한 사용자에게 꺼려지는 부분이며 개

인사용자인 소비자가 기존에 노출되어 있던 클라

우드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의 지각 역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특

성들로 인해 클라우드서비스는 개인사용자에게 있

어 일반화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정보기술의 범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적 기술

이 사용자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모형인 ‘기술수용 모델(TAM)’에 저항이 도입된 확

장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보안성과 관련 서비스에 관

한 변수를 추가적 외부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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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수용모델 외 주요변수

Durlacher[39]는 모바일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모바일 시장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모바

일 서비스의 특성으로 7가지(편재성; Ubiquity, 접

근가능성; Reachability, 보안성; Security, 편의성; 

Convenience, 위치확인성; Localisation, 즉시접속

성; Instant Connectivity, 개인화; Personalisation)

를 제시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역시도 모바일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는 서비스로서 다음 특징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보관과 이동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편

재성과 보안성을 주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성호, 김동태[22]에서는 편재 접속성(pervasive 

connectivity)을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모바일 기

기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념으로 사용

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즉시 접속성(instant connectivity)과 유사한 개념

이다. Siau et al.[53]에서 편재성 즉 유비쿼터스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보획득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무선이동기

술을 대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상현, 김판수[3]에서는 지각된 편재성을 개인이 

무선이동기술을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접속

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에서의 편재성 역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개인의 클라우

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미진, 김호열[6]에서는 보안성을 유선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뛰어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기술적 정의 외에도 새로운 정

보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 자료 보안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

으며, 사용자가 모바일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민

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Bullingen and Woerter 

[36]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성공요인으로 메

시지 전송률, 자료보안과 IT 보안 등을 제시하였

으며, 이러한 부분이 자료보안과 IT 보안이 전자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시스템보안성 역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안

전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브랜드 확장이란 기업이 기존에 확립된 브랜드 

자산을 이용하여 생산비는 물로 전반적 마케팅 비

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활

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는 전략이다[13]. 기

존에 구축되어진 브랜드를 바탕에 두고 새로운 브

랜드가 형성될 때 확장된 새로운 브랜드를 ‘하부 

브랜드(sub-brand)’라 하며, 브랜드의 확장 기반이 

되는 브랜드를 ‘모 브랜드(parent-brand)’라 한다

[11]. 브랜드 확장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온

다. 유사한 브랜드로의 확장은 다름 범주의 브랜

드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연관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모 브랜드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

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41]. 이재신 등[25]에서는 

TAM에 모 브랜드 관련요인, 브랜드 확장 서비스 

관련 요인, 개인의 특성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

하였다. 모 브랜드 관련요인으로 만족도와 이용량

을 적용하였으며, 브랜드 확장 서비스 관련 요인에

는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인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모 브랜드의 만족도와 신뢰도, 서비스 품질

인식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지만, 모 브랜

드의 이용량은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허진, 김용만[32]에서는 스포츠 용품 기업의 상징적 

가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명성, 신뢰도 및 친숙도이며, 기업 경쟁력의 중요

한 원천이라 할 수 있고, 명성과 신뢰도가 기업 동

일시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광고나 홍보 등 커뮤니

케이션 전략의 전개에 관련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

비스 역시 대부분 기존의 모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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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적 성격을 가지게 되어 기존의 서비스 

만족도 및 적합성이 주된 영향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착안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의 주된 기

존 서비스 만족도와 주된 기존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적합성을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 클라우드컴퓨팅의 시스템 특성에 대한 가설

클라우드컴퓨팅은 온라인의 공간에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여러 단말기를 이용해 접속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서비스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 없

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획득이나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성을 편재성(ubiquity)

이라 한다[46, 53]. 무선공유기를 통한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전화망 등을 바탕으로 한 무선 인터넷망

이 이러한 환경의 구현을 더욱 원활하도록 지원하

고 있다.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개인의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편재성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주된 이용의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집, 학교, 직

장, 여러 공용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는 

이러한 편재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태민, 전종근[26]의 모바일 상거래 수용에 대

한 연구에서는 TAM에 적용한 편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사용의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원준, 강윤정

[24]의 모바일 기기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용이

성과 유용성 지각에 대한 영향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상현[2]의 모바일 상

거래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결성(편재성)이 

모바일 상거래수용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클라우드서비스는 이용자체로 인해 새로운 효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여러 목적의 데이터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정적 효익을 제공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각된 용이성

과 저항을 매개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클라우드서비

스의 강력한 편재성은 용이성을 보다 크게 지각하

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저항도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고 가설 H1a와 H1b를 설정하였다.

H1a：클라우드서비스의 높은 편재성은 서비스 수

용의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클라우드서비스의 높은 편재성은 서비스 수

용의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 및 데이터 전송 등은 모두

에게 연결된 온라인망에서의 접속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보안상의 문제 발생 가능

성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상

에서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변질․소

실되거나, 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특성을 시스템 보안성(system security)이라 

한다[4]. Jarvenppa and Todd[44]에서는 개인 프

라이버시와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인지된 위험

이 인터넷 쇼핑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침을 보여주었으며, Hoffman et al.[42]에서는 소

비자들의 인터넷상에 대한 보안 의식이 높을수록 

온라인상의 구매를 자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외에도 Swaminathan et al.[54]에서는 시스템의 

거래 보안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에서의 구매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대상인 클

라우드서비스는 자신의 저장매체가 아닌 타인이 

모두 접속할 수 있는 제공업체의 서버 공간에 데

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하게 된다. 물론 개인이 설

정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야만 해당 정보에 접속

할 수 있도록 보안 설정이 되어있으나, 중요한 정

보에 대해서는 다소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을 꺼리

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보안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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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클

라우드서비스의 용이성을 높게 지각시키고 이에 

대한 저항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가

설 H2a와 H2b를 설정하였다.

H2a：클라우드서비스의 높은 시스템 보안성은 서

비스 수용의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b：클라우드서비스의 높은 시스템 보안성은 서

비스 수용의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의 기존 서비스 관련 

성에 대한 가설

클라우드컴퓨팅은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에 정보

를 저장하는 속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통신서비

스와 맞닿아 있으며, 인터넷 접속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복합적인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

털서비스와도 사업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스

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어내는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클

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

사용자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될 때 마주

하게 되는 위험 부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해오

던 브랜드를 이용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25]. 

소비자들의 클라우드서비스 수용과 대안의 선택에 

있어 서비스 제공기업이 제공하던 인터넷포털/통

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기존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업이 제공하던 주된 인터넷포털/통신/소프트

웨어 서비스 등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이

러한 기존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과의 적합성을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소비자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재구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구매경험이 없는 제

품일지라도 동일한 제조사 또는 브랜드라는 이유

로 보다 강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1].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서도 제공 기업의 주

된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커질수록 용이성을 

더욱 높게 지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가설 H3a와 H3b를 

설정하였다.

H3a：서비스 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

족은 클라우드서비스 수용의 지각된 용이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서비스 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

족은 클라우드서비스 수용의 저항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클라우드서

비스 제공업체들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주된 서비스

로 제공하기 보다는 통신망, 통신단말기, 소프트웨

어, 인터넷포털 등의 기존의 주된 서비스를 확장

하여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진

출에는 업체마다 접근방향은 다르지만 클라우드서

비스가 기존의 서비스 영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

는 것이 그 배경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과정에 있어서도 제공업체의 기존사

업들은 주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브랜드확장을 살펴볼 수 있

다. 박은아, 권금택[8]에서는 브랜드확장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에서든지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가 

상호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브랜드연

상의 전이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각된 적합성 

혹은 유사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분야 역시 제공기업의 주

된 기존 서비스가 클라우드서비스와 보다 적합하

다고 느낄수록 그 수용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와 클

라우드서비스와의 적합성이 크다고 느껴질수록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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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서비스의 용이성은 보다 높게 지각될 것이

며, 이에 대한 저항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 H4a와 H4b를 설정하였다.

H4a：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비스

와의 적합성 지각은 서비스 수용의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제공기업의 기존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비스

와의 적합성 지각은 서비스 수용의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확장된 TAM에 대한 가설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언제 어디

서든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접속하여 찾아낼 수 

있는 IT환경의 근본적인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는 파급력이 매우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정보기술의 수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 모형인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

하고, 본 연구모형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의 선

행요인으로 편재성, 시스템 보안성, 기존 서비스 

만족성, 기존 서비스와의 적합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서비스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의 저항 요인을 고려하기 위

해 저항(Resisitance)요인을 포함한 확장된 TAM

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저항은 기존의 것을 고수

하고자 하는 의향, 새로운 것에 대한 회피, 거부감, 

불편, 그리고 구입이나 이용을 반대하는 정도 등

을 나타내는 개념이다[7, 17]. 용이성은 정보기술

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

으로, 정보기술의 이용이 보다 용이할수록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저항은 다소 완화되며, 그 유용성은 

보다 높게 지각되도록 한다[7, 15, 47]. 또한, 지각

된 용이성의 정도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다 쉽게 친

숙하게 함으로써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이를 근거로 가설 H5a, H5b, H5c

를 설정하였다.

H5a：클라우드서비스의 지각된 용이성은 서비스 

수용의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클라우드서비스의 지각된 용이성은 서비스

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5c：클라우드서비스의 지각된 용이성은 서비스

의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Ram[49]은 혁신저항의 정도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을 줄여가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Venkatesh[55]는 소

비자에게 저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제품의 장점을 부각

할 때 해당 제품의 수용․확산이 효과적일 수 있

다고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은 자신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있어 해당 신기술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기술에 대한 저항이 낮아질수록 유용성이 높게 

지각될 수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태도인 이용의

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가설 H6a, H6b를 설정하였다.

H6a：클라우드서비스 수용의 저항은 서비스의 지

각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b：클라우드서비스 수용의 저항은 서비스의 이

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용성이 높게 지각된다는 것은 신기술의 이용

으로 인해 얻는 결과를 산출하는 수단에 대해 보

다 호의적으로 느낀다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이 향

상될수록 신기술에 대한 태도인 이용의도 역시 높

아진다고 볼 수 있다(Davis et al.[38]). 이를 근거

로 가설 H7을 설정하였다.

H7：클라우드서비스의 지각된 유용성은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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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4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경험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인간은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습관적인 부분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33]. 제품이나 서

비스에 한번 또는 그 이상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충성도 유발의 원인이 되며, 이용의도

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45, 50, 57]. 이용경

험은 학습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정한 보

유지식을 증가시킨다[56]. 보유지식은 어느 정도의 

전환비용을 발생시키며 이용의도를 촉진하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다[30].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소비자는 가

상공간 저장기능 등의 일정한 부분만을 보고 이전

의 웹하드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

가 많다. 하지만, 클라우드서비스는 특별한 소프트

웨어가 단말기에 없더라도 다양한 단말기에서의 

자동 동기화 등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포

괄하여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든 필요에 의해서든 한 

번 이상의 서비스 경험은 이용의도의 경로에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가설 H8a, H8b, H8c를 설정하였다.

H8a：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이 이

용의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클라우드서비

스 이용경험이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

이다.

H8b：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이용의도를 

저하시키는데 있어서 클라우서비스 이용경

험이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8c：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이

용의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클라우드서비

스 이용경험이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

이다.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 1]의 연구모

형을 구성하였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성

이 입증된 변수의 측정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개념의 측정척도를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를 토대로 하여 <표 1>과 같이 정의

하였으며,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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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측정요인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관련 연구

편재성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개인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시간에 구애됨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동 중에도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언제 어디서나 웹상의 나의 데이터를 다운 또는 업로드 할 수 

있음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장소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음

이태민, 

전종근

[26]

시스템

보안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 정보 및 데이터의 

안전성

∘이 서비스는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비교적 안전함

∘이 서비스는 개인계정 접속을 위한 이용자 인증이 안전하게 

이루어짐

∘이 서비스에 저장된 나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임

∘이 서비스에 저장된 나의 데이터는 필요시 복구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에 의한 나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유호선 

등[18]

기존 

서비스 

만족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의 주된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의 이용은 나에게 흡족함을 

주었음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낌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함

서경화, 

이수범

[11]

기존 

서비스 

적합성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의 주된 

기존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비스와의 

적합성

∘해당 기업이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들과 클라우드서비스의 

서비스 영역이 유사함

∘해당 기업이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들과 클라우드서비스과 

관련성이 있음

∘해당 기업이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들과 클라우드서비스의 

기술적 유사성이 높음

∘해당 기업이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들과 클라우드서비스의 

속성상 유사성이 높음

서경화, 

이수범

[11]

저항

기존의 데이터 저장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향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회피/거부감/불편 및 

구입을 반대하는 정도

∘이 서비스 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함

∘이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을 느낌

∘이 서비스 사용에 반대할 의향이 있음

∘이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만을 느낌

∘이 서비스 사용에 대해 비판할 내용이 있음

유필화, 

이승희

[17]

지각된

용이성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난이도나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이 서비스의 사용방법은 배우기 쉬움

∘이 서비스의 사용법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움

박윤서, 

이승인

[7]

지각된

유용성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클라우드서비스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용자의 인지도 

∘이 서비스 이용 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달성에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임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서비스의 이용이 목적달성에 

더 효과적임

∘다른 수단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달성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

박윤서, 

이승인

[7]

이용의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의도

∘나는 이후에 이 서비스 사이트를 접속할 의향이 있음

∘나는 이후에 이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나의 기기에 설치할 

의향이 있음

∘나는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가 

있음

∘나는 이후에 나의 데이터 저장과 이동을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가 있음

박윤서, 

이승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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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189 65.9
이용
경험

경험 있음 170 59.2

경험 없음 117 40.8여 98 34.1

합계 287 100.0합계 287 100

주된 이용 
동기

웹상의 저장공간 활용 50 29.4

연령

만 20세 미만 29 10.1

언제 어디서든 다운로드 95 55.8만 20～24세 201 70.0

만 25～29세 36 12.6
문서작업들의 자동연동 9 5.3

만 30세 이상 21 7.3

합계 287 100.0 미디어파일의 스트리밍 3 1.8

직업

학생 254 88.5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의 
불필요

4 2.4
사무직 18 6.3

영업직 0 0 기존 서비스와 연계의 
편의성

1 0.6
서비스직 5 1.8

자료손실 위험감소 6 3.5개인사업 3 1.0
기타 2 1.2기타 7 2.4

합계 170 100.0합계 287 100.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입한 서비스
(복수선택)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미래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할 서비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N드라이브(네이버) 155 91.2 136 80.0 176 61.4

유클라우드(KT) 24 14.1 5 2.8 14 4.9

아이클라우드(애플) 26 15.3 3 1.8 27 9.4

다음클라우드(다음) 44 25.9 16 9.4 20 7.0

유플러스박스(LG U+) 18 10.6 4 2.4 12 4.2

클라우드라이브(팬택) 1 0.6 - 0 - 0

구글드라이브(구글) 12 7.1 2 1.2 14 4.9

티클라우드(SK) 9 5.3 3 1.8 21 7.3

씽크프리(한컴) 2 1.2 - 0 1 0.3

스카이드라이브(MS) 5 2.9 1 0.6 1 0.3

드롭박스(Dropbox) 3 1.8 - 0 1 0.3

기타 - 0 - 0 - 0

합계 170 100.0 287 100.0

문지에는 이들 외에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에 관

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이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유

형과 관련한 설문문항이 포함되었다.

4.2 설문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앞에서 제시된 모형과 가설의 검증을 위해 실시

된 설문의 대상의 특성들은 <표 2>와 같다. 총 310

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거

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87부를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각종 빈도분석은 MS Excel 2010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가설검정은 SPSS 18.0 및 AMOS 18.0 통계패키지

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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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한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이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학생(88.5%)

으로 구성되었고 25세 미만이 80% 이상을 차지하

였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이 65.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59.2%(170명)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경험

자들의 주된 이용 동기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

하여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55.8%(95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웹상의 대용량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이 29.4%(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문서작업의 자동연동, 자

료손실 위험감소,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의 불필요, 

미디어 파일의 스트리밍, 기존 서비스와 연계의 

편의성 등도 소수 인원의 주된 이용 동기로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입한 클라우드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네

이버에서 운영하는 N드라이브가 91.2%(155명)로 

매우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유플러스박스 서비스

들은 N드라이브 만큼은 아니지만 10% 이상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구글드라이브, 티클

라우드, 씽크프리, 스카이드라이브, 드롭박스, 클라

우드 라이브 등은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인

터넷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가장 높은 

가입을 보인다는 것은 기존의 서비스 이용과 클라

우드서비스의 이용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

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계

정 가입의 거부감 없이 기존 계정을 이용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주된 선호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포털은 이메일 또는 카

페․블로그 등의 이용을 위해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이 신기술에 대

한 거부감을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도 

N드라이브의 선호가 압도적이며,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현재의 클라우드서비스의 이

용에 가장 주된 영향을 주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의 노출이라는 것을 다소 짐작하게 한다. 그에 반

해, 미래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할 서비스를 선

택하라는 질문에서는 선호양상이 다소 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전히 N드라이브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이용의향에서

는 각종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클라우드서비스

가 모바일 통신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마트폰은 전화의 기능과 동시에 모바일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높은 이동성에 비해 저

장공간이 취약한 단점을 가진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 활용영역을 넓

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동통신사들

의 클라우드 분야 진출의 주된 유인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이용자 대부분이 계속적인 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의 클라우드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

한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통신고객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가설검정 및 분석

5.1 요인분석 및 신뢰도․타당도 검증

5.1.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가설검정에 앞서 설문에 의해 수집된 측정항목

들이 연구모델의 의도에 맞도록 각 변수들에 묶이

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SPSS 18.0 통계패키지

가 사용되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법

(varimax rotation method)을 선택하여, 요인분류

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

손실을 최대한 막고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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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Components
Communalities

Cronbach’s
Alpha1 2 3 4 5 6 7 8

편재성 2 0.864 0.868

0.926
편재성 4 0.822 0.823

편재성 3 0.807 0.836

편재성 1 0.753 0.794

저항 4 0.845 0.823

0.885

저항 3 0.835 0.819

저항 5 0.742 0.610

저항 2 0.740 0.731

저항 1 0.556 0.566

보안성 3 0.856 0.762

0.862

보안성 1 0.854 0.777

보안성 2 0.829 0.743

보안성 5 0.725 0.659

보안성 4 0.667 0.580

이용의도 3 0.821 0.906

0.944
이용의도 2 0.802 0.854

이용의도 4 0.764 0.835

이용의도 1 0.751 0.825

적합성 3 0.834 0.798

0.889
적합성 4 0.833 0.775

적합성 2 0.814 0.794

적합성 1 0.768 0.717

용이성 2 0.858 0.942

0.958용이성 3 0.838 0.894

용이성 1 0.826 0.915

만족 2 0.828 0.894

0.935만족 3 0.796 0.907

만족 1 0.762 0.844

유용성 3 0.776 0.867

0.918유용성 2 0.769 0.860

유용성 1 0.723 0.832

Eigen value 3.544 3.49 3.407 3.346 3.289 2.833 2.542 2.399

Variance(%) 11.431 11.258 10.991 10.793 10.609 9.139 8.199 7.738

Cumulative
Variance(%)

11.431 22.690 33.681 44.474 55.083 64.222 72.421 80.159

수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요인추출의 일반적 평가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 요인적재량 0.5 이상, 공통성추정치 

0.5 이상으로 본다(이학식[27]). <표 3>과 같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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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Factor
Item 

Number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AVE

편재성

UQ1 0.869 19.684

0.877 0.776
UQ2 0.902 21.119

UQ3 0.890 20.568

UQ4 0.863 -

시스템
보안성

SS1 0.851 10.160

0.757 0.576

SS2 0.834 10.057

SS3 0.844 10.123

SS4 0.575 -

SS5 0.646 8.591

기존 서비스
만족

SES1 0.907 22.399

0.876 0.822SES2 0.881 -

SES3 0.931 23.489

기존 서비스
적합성

SAES1 0.772 14.381

0.843 0.672
SAES2 0.846 16.214

SAES3 0.839 16.054

SAES4 0.819 -

저항

R1 0.537 9.522

0.772 0.579

R2 0.818 16.872

R3 0.880 18.796

R4 0.860 -

R5 0.652 12.166

지각된
용이성

PEU1 0.910 29.146

0.910 0.862PEU2 0.978 -

PEU3 0.896 30.957

지각된
유용성

PU1 0.840 20.266

0.860 0.786PU2 0.925 -

PU3 0.893 22.973

이용의도

IU1 0.862 21.629

0.904 0.807
IU2 0.884 22.949

IU3 0.941 26.875

IU4 0.905 -

Chi-square = 785.513(df = 406)
Normed Chi-square = 1.935

GFI = 0.805, NFI = 0.900, IFI = 0.949
TLI = 0.941, CFI = 0.949, RMSEA = 0.057

참조) t-value 중 ‘-’으로 표시된 잠재변수(이론변수)의 측정항목은 분석 시 1.0으로 고정.

석결과 총 8개 요인으로 의도한대로 분류되었으

며, 모든 측정값이 앞에서 언급한 평가기준을 충족

하였다. 그런데 ‘저항 1’의 고유값은 0.5 이상을 충

족하지만, 0.556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다음 

문항은 ‘이 서비스 외의 다른 수단의 이용’에 관한 의

향을 묻는 것이었는데 여타 다른 저항의 문항의 

거부감, 반대의사, 불만, 비판 등의 다른 문항과는 

질문형식의 차이로 기인한 것이라 짐작해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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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판별타당성

구성개념 AVE 개념 상관

편재성 0.776 1.000

보안성 0.576 0.180 1.000

기존 만족 0.822 0.579 0.365 1.000

기존 적합 0.672 0.371 0.310 0.507 1.000

저항 0.579 -0.466 -0.155 -0.317 -0.197 1.000

용이성 0.862 0.526 0.181 0.560 0.427 -0.515 1.000

유용성 0.786 0.604 0.334 0.550 0.512 -0.447 0.503 1.000

이용의도 0.807 0.606 0.170 0.540 0.443 -0.540 0.572 0.584 1.000

외에 각 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지표인 Cron-

bach’s Alpha 값도 모두 일반적인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5.1.2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측정 모델에 대한 전

체적 측정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18.0이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개념에 대한 단

일차원성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러한 과정들은 각 개념의 지표들이 단일요인모델에 

의해서 수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도를 알

아보는 것이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요인적재

량들의 수렴타당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함

으로써 단일차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40].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0.5보다 높게 도출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ormed ϰ2 = 1.935, GFI = 
0.805, NFI = 0.866, IFI = 0.949, TLI = 0.941, CFI 

= 0.949, RMSEA = 0.057 등으로 나타났다. Normed 

ϰ2(2.0 이하 우수), GFI(0.9 이상 우수), IFI(0.9 이

상 우수), TLI(0.9 이상 우수), NFI(0.9 이상 우수), 

CFI(0.9 이상 우수), RMSEA(0.10 이하 적합, 0.01

이하 매우 우수)이면 모델 적합의 일반적 권장 수

준으로 볼 수 있다[10]. 본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

지수가 다음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하고 있지는 않

으나, 대부분의 지수들(Normed ϰ2, IFI, TLI, CFI, 
RMSEA)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여타 지수들 

역시 기준에서 크게 미달하지 않아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를 통해 상관계수들을 나열하고 이러한 

값들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을 상회하지 않는지

를 검토하여 연구에 이용된 개념들의 가설적 관계의 

유의성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값이 기준

에 충족하여 가설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5.2 가설검정

Amos 18.0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의 가설검정을 시행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먼저,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수치를 살펴보았다. 

Normed ϰ2 = 2.179, GFI = 0.856, NFI = 0.886, IFI 
= 0.935, TLI = 0.926, CFI = 0.934, RMSEA = 

0.064 등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수치가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진 

않으나, 대부분의 수치가 기준 이상이거나 근접하

여 적합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편재성

에 대한 가설 H1a와 H1b는 채택되어 지각된 용이

성(Ease of Use)에는 정(+)의 영향을 주고, 저항에

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

해 시스템 보안성(System Security)에 대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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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H1a 편재성 → 지각된 용이성 .313 .069 4.529 *** O

H1b 편재성 → 저항 -.344 .078 -4.391 *** O

H2a 보안성 → 지각된 용이성 -.062 .082 -.757 .449 X

H2b 보안성 → 저항 -.112 .088 -1.272 .203 X

H3a 기존 서비스 만족 → 지각된 용이성 .342 .073 4.658 *** O

H3b 기존 서비스 만족 → 저항 .080 .082 .891 .326 X

H4a 기존 서비스 적합성 → 지각된 용이성 .228 .079 2.866 .004 O

H4b 기존 서비스 적합성 → 저항 .084 .087 .974 .330 X

H5a 지각된 용이성 → 저항 -.392 .071 -5.524 *** O

H5b 지각된 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366 .061 5.978 *** O

H5c 지각된 용이성 → 이용의도 .273 .057 4.817 *** O

H6a 저항 → 지각된 유용성 -.256 .065 -3.924 *** O

H6b 저항 → 이용의도 -.249 .059 -4.249 *** O

H7 지각된 유용성 → 이용의도 .316 .059 5.378 *** O

Chi-square = 902.141 (df = 414)
Normed Chi-square = 2.179

GFI = 0.856, NFI = 0.886, IFI = 0.935
TLI = 0.926, CFI = 0.934, RMSEA = 0.064

주) 
***
：p < 0.001.

H2a와 H2b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클라우

드서비스의 개인사용자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속성에 대하여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클라

우드서비스의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편재성은 주된 영향요인이 되지만, 저장 

정보의 보안성과 같은 기초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속성들은 수용과정에 있어 주요 동인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서비스와의 관련성과 관련한 가설들 중 지

각된 용이성에 대한 영향관계인 H3a, H4a는 모두 

채택되었으나, 저항에 대한 영향관계인 H3b, H4b

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적합성이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을 비

교적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거부

감 또는 저항감을 저하시킬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TAM에 대한 가설인 H5b, H5c, H7은 모

두 채택되어 클라우드서비스의 사례에서도 TAM

이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저항에 대한 가설인 

H5a, H6a, H6b 역시 모두 채택되어 지각된 용이

성과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와 상충되는 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3 추가분석(조절효과)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지각

된 용이성, 저항, 지각된 유용성이 각각 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를 

경험자(170명), 비경험자(117명)로 분류한 후 집단

별 경로에 대한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조절효과분석은 AMOS 18.0을 통해 세 경로에 대

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제약모델’과 가정하지 

않은 ‘비제약모델’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 7>은 조절효과분석에서 도출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모델적합도와 모델비교 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다. 비제약 모델과 구조계수에 등가제

약을 가한 모델의 값들이 각각 χ2(164) = 15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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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결과

Model NPAR CMIN DF P CMIN/DF

비제약모델 164 1524.912 828 .000 1.842

제약모델 161 1533.425 831 .000 1.845

Saturated Model 992 .000 0

Independence Model 62 8302.638 930 .000 8.928

모델 비교 8.513 3 .037

<표 8> 조절변수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이용경험 X
(N = 121)

이용경험 O
(N = 166) 차이값 채택 여부

C.R. S.E C.R. S.E

H8a 지각된 용이성 → 이용의도 1.280 .095 4.591 .069 3.311 O

H8b 저 항 → 이용의도 -1.846 .081 -4.222 .084 2.376 O

H8c 지각된 유용성 → 이용의도 3.750 .103 3.588 .067 0.162 X

와 χ2
(161) = 1533.425로 얻어진다. 차이검증 결과 

χ2(3) = 8.513이 얻어져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절효과 검정을 하는 데 크게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효과 검정은 비제약모델의 개별 모수의 차

이를 구하여 그 차이가 1.96 이상이면 α = 0.05에

서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표 

8>은 세 경로에 대한 조절변수 결과를 각각 제시

하고 있다. 지각된 용이성과 저항의 경로 값의 차

이는 1.96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유용성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지각된 용이성과 저항에 

대한 가설에서 이용경험에 대한 조절효과가 나타

난다고 볼 수 있으나, 지각된 유용성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8a, H8b는 채택

되었으나, H8c는 기각되어 이용경험이 지각된 용

이성과 저항에는 조절변수로서 작용하지만 지각된 

유용성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6.1 결론 및 시사점

클라우드서비스는 모바일 통신, 인터넷포털, 각

종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

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정보기술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시너

지효과를 위해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

항변수를 도입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에 

클라우드컴퓨팅의 시스템 특성들과 제공기업들의 

기존 서비스들과의 관련성 지각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여 서비스 수용과정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스템 특성으로 편재성과 시스템 보안성

을 고려한 결과, 편재성과 같은 차별화된 기능에 

대한 기대는 해당 기술의 이용을 보다 수월하게 

지각할 수 있게 해주며 무관심이나 거부감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반

해, 일반적인 정보기술의 기초적이고 일관성이 요

구되는 분야인 시스템 보안성은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클라우드서비스가 

조기수용자 이외의 다수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웹하드와 같이 정보보관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클라우드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

스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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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서비스 관련특성에서는 클라우드서

비스 기업이 기존에 제공해 왔던 서비스 즉 인터

넷포털/통신/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와 클라우드서비스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클라

우드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적합성이 높다고 느

껴질수록 해당 기술의 이용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라

우드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매우 중

요하며, 실제적 이용에서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사례들을 홍보에 적극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에 대한 이용이 수월하다고 느껴질수

록 이에 대한 수용의 저항이 낮아지고 유용성을 

느낄 수 있으며, 이용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

증하였다. 따라서 기업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을 대

상으로 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시장 확대 전략은 

보다 쉬운 인터페이스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를 적극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개가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조절효과 분석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의 이용경험이 지각된 용이성과 저항에서 이용

의도에 이르는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지각된 

용이성으로 인한 이용의도를 높여줄 수 있지만, 

그 경험 안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두려움과 거

부감 등의 저항 감정을 느끼게 될 경우는 이용의

도를 급감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따라서 최초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입절

차 및 설치 프로그램의 최소화 등의 진입장벽 축

소가 개인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서비스 수용 촉

진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용과

정에서 저항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시스

템 설계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보관과 실행에 있어 시간․

장소․단말기․실행 프로그램 설치여부 등 다양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저항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

모형(TAM)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개인사용자 중

심 즉 B2C 서비스에서 타사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영향요인으로 도입한 접근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6.2 한계점 및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는 개인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된 사례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무

목적 또는 금융기관들의 보안목적 등의 전문적 성

격의 서비스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점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클라우드컴퓨팅의 

모든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된다. 점차 클라우드컴퓨팅의 영역이 넓어지면

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가정, 직장, 학교 등 여러 

역할 안에서 다른 성격의 클라우드서비스를 동시

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차후에는 각 역할의 상호

관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영역의 연구가 진행

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연구모형의 선행변수로 시스템 특성과 기존 서

비스 관련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용자의 특성

에 따라 같은 시스템도 다른 용도와 이용 성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혁

신적 성향이나 개인의 전공분야 등의 변수들을 추

가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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